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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의 여러 국가는 탄소경제 시대의 진입과 함께 건물분야에

서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운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해 다양

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국내에서

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넘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활성화하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5

월부터 발효된 “공공건물 차양 및 일사조절장치 설치 의무화”는 

일사제어 요소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에서 차양장치는 건물 외부에서 일사를 조절 또는 

차단함으로서 냉방부하를 감소시키고 재실자들의 열적 쾌적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막반사(Veiling Reflection)를 유

발하는 직달일사를 제어해 시감각의 쾌적성을 높여준다. 이와 

같이 재실자의 쾌적감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차양장치는 현재 일

부 건축물 용도에 국한돼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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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서 어떠한 형태로 차양장치

가 적용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 조사는 나와 있지 않으며, 차

양장치를 적용해 일사를 조절하고 차단함으로서 건물성능을 개

선하려는 정책이 의무화 되었지만 이러한 차양장치가 그 동안 어

떠한 방법으로 설계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실태연구는 부재한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외부 차양장치의 

적용방법 및 효과를 조사하였고, 건축설계 실무에서 나타난 외

부 차양장치의 사례를 분석해 그 동안 적용된 차양장치의 형태 

및 설치 방법과 그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차양의 핵심 변수로서 

P/H 값과 P/W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통계조

사 연구는 건물부하를 저감시키고 재실자의 쾌적성을 높이는 차

양장치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건물성능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차양장치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사례조사 및 분석은 국내 ‘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459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데이터를 제공한 위 사

무소는 50년 가까이 건축 설계업을 수행하면서 기술적 성숙도와 

디자인 다양성을 다년간 축적하였기 때문에 외부 차양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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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 The solar shading device carries out roles in a reduction of the cooling load and an improvement of the 
thermal comfort of occupants by adjusting incident solar radiation. In addition, The shading device enhances the  visual 
sensation comfort by controlling the optical properties. In order to improve building performance and comfort of 
occupancy, interests in application of the shading devices are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external shading device design using statistical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paper could be 
utilized for the realization of status quo and for an estimation of effectiveness of the shading device   Method : The 
period of data gathering was between 2003 and 2014 and total 459 cases of practical building project were investigated. 
Firstly, this study defined qualification of the shading devices; the shading device should have minimum protruding 
lengths of 150mm to outside and have the function of shading control. This paper investigated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 in real project, regional rate of application, annual change of application, materials and types. Result :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application rate of shading devices was 25.7% in total 459 building design 
projects. The application rate in central and southern region was 25.3% and 27.0% respectively. Meanwhile,  Jeju 
region showed 22.2%, which was the lowest rate although this area needs more shading devices. The application 
number of the shading device was the smallest in 2007, but the rate gradually increased after that. The applications was 
the largest in  2014 due to growing interest of the shading devices in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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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고 설치경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사례 프로젝트의 수집기준은 건축법 제2조 2항에 따라 건축

물의 용도 정의에 부합하는 건축물로서 본 분석에서는 14개 용

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프로젝트에서 차양장치의 판단 기준은 Fig. 1

과 같이 외부차양으로서 차양의 기능을 갖는 돌출물의 길이가 외

벽 마감면으로부터 최소 150mm 이상, 수평차양의 길이(P)와 창

의 수직길이(H)의 비(P/H)가 0.1 이상, 수직차양의 길이(P)와 

창의 수평길이(W)의 비(P/W)가 0.1 이상인 외부 시설물로 규정

하였다. 그 이유는 창호 주변에서 돌출물의 길이가 이 값 이상이 

되었을 때 하절기 차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

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장적인 요소 등과 같이 설계자의 의도가 

불분명 하더라도 돌출물이 창호에 음영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갖

추었다면 차양이 설치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단계를 거쳐, 차양장치의 지역별, 연도별, 건축

물 용도별, 재료별 등의 적용 비율 및 경향을 분석하였다. 

Fig. 1. Essential parameters of shading devices

2. 외부 차양장치의 선행연구 고찰

차양장치는 하절기에 일사 유입으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함으로서 열적 불쾌감을 해소하고, 산란일사의 선택유입으

로 재실자의 시적 쾌적성을 개선시켜 준다. 이러한 차양장치는 

일사차단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냉방부하 저감 측면에서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태양복사에너지가 실내

로 유입되면 온실효과를 유발해 냉방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창호의 외부에서 태양 복사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임상준 et al. [2]의 연구에 의하면 창면적비가 

큰 사무소 건물에 적정 외부고정차양을 적용했을 때 냉방부하를 

52%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김진아 et al [3]의 사무소 건물

에 적용된 남측 수평돌출차양의 냉난방저감 연구에 따르면 창의 

세로길이를 1이라 했을 때, 수평돌출거리 증가분의 0.25배는 일

사투과량의 약 14%를 차단하였다. 또한 루버이격거리 10mm의 

증가함에 따라 약 5%의 평균 일사투과량이 증가되었다. 전경림 

et al [4]은 근대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일사조절장치의 디자인 변

화를 통해 외피 구성의 형식, 환경조절 등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D. Gouri [5]은 이탈리아 4개 도시의 남측 사무소 건물

에 적용될 외부차양에 대해 연간 열부하를 최소화 하는 최적 디

자인 및 적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Milan의 최적화된 디

자인의 경우 여름철 70%의 일사획득량을 감소시키고 겨울철 

40%의 일사획득량을 감소시켰다. H. Nasim et al. [6]는 미국 내 

5개 기후존에 대해 태양고도를 중심으로 5개 외부차양 (수평형 

2개, 수직형, 수평+수직, 수평+수직핀)의 돌출길이를 디자인하

였으며, 건물에너지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

과 수평형이 전지역에 걸쳐 가장 일사량을 많이 받는 구조이며, 

수평+수직형이 가장 일사량을 적게 받는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더운 지역에서 차양의 디자인 형태 및 차양의 재료에 따라 에너

지획득 및 손실량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H. Hussain et al. [7]

은 수직형 및 수평형 외부차양에 대한 채광효과 및 에너지소비량

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태양열 획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의 차양장치의 설치방법이 존재하며, 외부 차양장치를 적용함으

로써 건물 내 시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M. 

Mandalaki et al. [8]은 13개 형태의 외부차양장치에 대해 그리

스 두 지역(Chania과 Athens) 내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

지성능을 평가하였으며 PV와 일체화시 발전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양의 적용형태 중 surrounding shading 및 Brise- 

soleill full facade가 두지역의 총 건물에너지를 줄이는데 가장 효

과적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차양장치의 종류별 기능적 특징과 에너지 

성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차양설계 Case를 

토대로 차양의 설계비율, 지역적 빈도, 연도별 변화, 건축물 종류

별 특징 등의 정량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외부 차양장치가 건축설계단계부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통계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차양설계의 경향을 이

해하고, 향후 첨단 차양장치의 효율적인 설계 및 차양장치 의무

화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국내 차양설계의 경향 분석

3.1. 차양장치의 적용비율

건축법에서 건축물 용도 정의에 근거해 최근 12년간 설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집한 459개 프로젝트 중에서 차양장치가 

Fig. 2. Design rate of shading devices in practical projects



김효중⋅이철성⋅윤종호

ⓒCopyrigh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67

적용된 프로젝트 수는 118개 였으며, 이것은 Fig. 2와 같이 전체 

프로젝트의 25.7%를 차지한다. 이 결과로 판단할 때 현대 건축

물 설계에서 차양장치의 고려가 다소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냉

방에너지 절감과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건축 설계에 적극

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양장치가 설계에 반영

된 프로젝트를 준공작과 제안작으로 구분했을 때 그 비율은 각각 

55.1%와 44.9%로 나타났다. 준공작은 실시설계 단계까지 거쳐 

최종 준공된 건축물로서, 이 결과로 판단할 때 초기에 차양장치

가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상세계획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차양장

치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2. 지역별 적용비율 

Fig. 3의 지역적 구분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지역기준을 따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

다. 지역별 차양장치의 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에 위치

한 건축물의 차양적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

은 적용비율이 가장 낮은 22.2%를 나타났다. 이 결과는 냉방부

하가 큰 기후 특성상 차양장치가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결과로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차양장치 

설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Regional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s 

3.3. 연도별 적용비율

Fig. 4와 같이 최근 12개년 동안 설계된 프로젝트 중에서 차양

이 설치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에 진행된 프로

젝트에서 가장 낮은 설치비율을 나타냈고, 가장 최근의 2014년

도에 설계된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은 설치비율을 나타냈다.

Fig. 4.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s during last decade

2004년과 2013년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프로젝트 중 가장 많

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차양장치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

가 적어 그 적용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2008년과 2010년에 진

행한 프로젝트는 그 수가 적었으나 차양장치의 적용 프로젝트 수

가 많아 그 적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차양장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7년까지 설치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다

가 사회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 저에너지 건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2008년 시점부터 차양장치의 설치 비율도 급등하였

다. 고무적인 현상은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차양장치의 설

치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발주자별 적용비율

발주자의 구분은 민간 및 공공발주 프로젝트로 나누었다. 전

체 프로젝트 수로 비교해 보면 공공발주 프로젝트보다 민간발주 

프로젝트수가 약 18% 많다. 하지만 차양을 설계에 반영한 비율

로 보았을 때, 민간프로젝트와 공공프로젝트가 각각 21.9%와 

31.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공공건물에서 에너지절

감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냉방부하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차

양장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Fig. 5.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s depending on 
project types

3.5. 건축물 용도별 적용비율

수집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2항 건축물의 용도 정의에 따

라 14개 용도로 구분하고, Fig. 6과 같이 용도별 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차양장치가 적용된 프로젝트 개수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

석결과 운동시설(실내 체육관, 야외 경기장 스탠드 등)에서 가장 

높은 처양장치 적용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결과는 운동시설의 경

우 전체 프로젝트 수가 많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직사광 차단을 

위한 차양 설계가 적극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 교

육연구시설(학교시설, 공공/기업 연구소 등), 업무시설(공공청

사, 민간기업 사옥 등) 순으로 높은 차양장치 적용비율을 나타냈

다. 한편,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서 차양장치의 적용사례가 전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물은 하절기 냉방부하 절감 측면에서 차양장치를 

포함한 건물 외피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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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s in buildings 

3.6. 재료별 적용비율

차양장치의 재료는 구성 재료에 따라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

으며, Table 1은 각각 재료별 사례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 materials

Fig. 8. Annual application frequency of the materials

 Fig. 7과 같이, 차양장치의 구성 재료를 구분해 적용비율을 분

석해 본 결과, Metal(Aluminum, Stainless, Steel)이  62.0%로 월

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Metal은 차양장치의 재료로

서 내구성이 강하고, 하중이 적으며, 의장적으로 미려한 디자인

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으로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낸 재료는 Concrete로서 14.8%의 적

용비율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구조체와 일체화된 형태로 적용

Type Images / Features

Metal
 

- The most preferable material
- Light and plastic substance
- Various application on the building facade

Concrete

- Stable material
- Integrated application on the building
- Use of concrete shading as a balcony 

Stone

- Elegant material for building facade design
- Various display depending on the stone type
- Finish of steel frame or concrete

Wood

- Eco-friendly material
- Natural texture and color
- Become durable after treating by heating

Others

- Semi-transparent glass : frit or sand blast
- Ceramic : various design and high durability
- BIPV panel : electricity generation

Table 1. The shading devi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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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이어서 재료별 적용비율은 Stone, Wood, Glass, 

Ceramic 순으로 각각 6.5%, 6.5%, 5.6%, 2.8%를 차지하였다. 

기타 대표적인 차양재료로 태양광 패널이 있으며, 이것은 일사

부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에서 일사 차단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Fig. 8은 차양재료의 연도별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차양재료의 선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차양 재료로서 적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Metal 재료는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가까울수록 그 적용 비율

이 점점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oncrete 재료와 Stone 

재료는 그 빈도수가 높지 않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Wood 등의 재료들은 전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7. 형태별 적용비율

차양장치의 형태는 부재의 각도, 배치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Table 2는 각각 재료별 사례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입면에 보이는 차양장치 형태를 Fig. 9와 같이 구분

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적용된 디자인 형태는 수평형과 수직

형으로 각각 42.6%와 38.9%를 차지하였으며, 이 두 형태가 다

른 4가지 차양장치 형태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이 두 형태를 응용하거나 통합한 수직+수평 형태가 16.7%를 차

지하였다. 그 외에 적용비율이 낮지만, 베네치안 블라인드와 같이 

짧은 돌출물을 열 지어 설치한 블라인드형(2.8%), 펀칭 메탈이나 

Sand Blast 유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 입면에 막을 형성한 스크

린형(6.5%), 차양장치는 없지만 입면을 경사지게 계획함으로서 

음영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경사형(3.7%)도 찾아볼 수 있었다.

Fig. 9. Application rate of the shading device types

3.8. 방위별 구분

설치된 차양장치의 방위별 적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차

양설치 방위 중 남쪽부터 서쪽에 이르는 방위의 비율이 83.3%를 

차지하였다.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방위

가 남쪽과 서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방위별 

차양장치의 설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10은 차양의 형태와 방위별 적용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Type 1. Horizontal 2. Vertical

Im-
age

Feat-
ure

- Protruded shading to the outside
- Effective on south facade
- Shadow can be controlled  by
  length of shading devices 

- Protruded shading to the outside
- Effective on east and west facade
- Shadow can be controlled  by
  rotation of shading devices 

Type 3. Horizontal + Vertical 4. Blind

Im-
age

Feat-
ure

- Fus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shading devices
- Efficient to all orientations
- Effectiveness depends on 
  protruded length of devices

- Vertical placement of short slats 
- Efficient to block direct solar 
  radiation
- Unfavorable for outside view

Type 5. Screen 6. Structural

Im-
age

Feat-
ure

- Installation of transparent
  material on the building facade 
- Shading control and introduction 
 of diffused radiation 
- Unfavorable for outside view

- Use of building shape
- Shading effect depends on slope 
of building facade
- No protruded material

Table 2. Types of the shading device and characteristics  

건물의 입면 방위에 따라 차양의 형태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평차양은 남측입면에서 

24%로 우세하게 적용되어 있었으며, 수직차양도 서측입면에서 

가장 많은 19%가 적용되었다. 이 결과는 각 방위별 차양의 형태

가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실무 과정에서도 올바르

게 이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남향(남측, 남동측, 남서측) 입면에서 전체 차양장치의 64%를 

적용하고 있어, 남향에서 차양장치가 입면 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프로젝트에서 북쪽에 차양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차양장치 본래의 목적보다 

의장적인 의도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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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Vertical] [Others]

Fig. 10. Application rate of shading devices by orientations and shapes

3.9. 가동방식별 적용비율

차양장치는 가동방식에 따라 크게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고정형이 건물에 부착된 상태로 영구 설치된 형태라

면, 가동형은 천공의 상태, 일사의 강도, 재실자의 의도에 따라 

수동 또는 전동으로 차양장치의 형태 및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

는 차양장치를 의미한다. 가동형은 고정형에 비해 일사제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냉방부하 저감, 자연채광 수준 향상, 

재실자의 쾌적성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차양 장치가 적용된 실

제 프로젝트에서 가동형으로 적용된 차양장치의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가동형 차양장치가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

으로 크고 지속적인 유리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10. 차양장치 형태별 돌출길이 비율

Fig. 11은 수평차양에서 차양의 돌출길이(P)와 투광부 하단까

지의 길이(H), 수직차양에서 차양의 돌출길이(P)와 투광부 폭까

지의 길이(W)를 각각 형태별 사례에서 수집해 산포도로 나타냈

다. 위 분석 과정을 통해 차양장치의 핵심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분석대상의 데이터는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남측의 

수평차양과 서측의 수직차양을 수집, 평가하였으며, 결과에 오

차범위를 크게 만드는 극한값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수평차양은 전반적으로 창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평차양의 돌

출길이도 비례적으로 길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P/H는 0.275로 분석되었다. 이 P/H 결과값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서 남측 수평차양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값으

로 확인되었다. 수직차양은 대체적으로 창의 폭이 넓지 않으면

서 수직차양의 돌출길이도 짧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의 

폭 2.5m 이내 및 수직차양의 돌출길이 0.6m 범위에 집중되는 결

과를 보였다. 수직차양의 평균 P/W는 0.398로 분석되었으며, 이 

P/W 결과값은 동일한 설계기준의 서측 수직차양 인정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orizontal] [Vertical]

Fig. 11. Protruded length by shading device shapes

4. 결론

차양장치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디자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차양설계의 실제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양성을 객관화하여 향후 차양

설계 활성화와 차양장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기초자료

가 되고자 한다. 차양장치의 통계 분석은 우선, 데이터 수집 범위

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설정하고 459개의 실제 프로젝트 정

보를 수집하였다. 정보 수집의 한계점으로서 단일 회사에서 진

행한 프로젝트로 한정했다는 점은 차후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점

으로 사료된다. 통계분석을 위한 차양장치의 판단 기준은 차양

의 기능을 갖는 외부 돌출물로서 길이가 최소 150mm 이상, 수평

차양의 길이와 창의 수직길이 비(P/H)가 0.1 이상, 수직차양의 

길이와 창의 수평길이 비(P/W)가 0.1 이상인 외부 시설물로 규

정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차양설계 Case를 정리해 차양의 설

계비율, 지역적 빈도, 연도별 변화, 건축물 종류별 특징 등의 정

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양장치의 설계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분석 대상이 된 전체 프로젝트 459개 중에서 차양장치

가 적용된 프로젝트는 25.7%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 준공작

과 제안작은 각각 55.1%와 44.9%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

보면 중부 및 남부지역이 각각 25.3%, 27.0%의 설치 비율을 보

였고, 제주지역은 가장 낮은 22.2%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차양장치의 적용 변화 추이는 2007년에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가

장 낮은 설치비율을 나타낸 반면, 2014년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

은 설치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12년 시점부터 차양장치의 설

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패시브 건물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 증가 추

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발주 프로젝트와 공공 발주 

프로젝트에서 차양의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 프로젝트에서 

9.5%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축물 용도에서 운동시설의 차

양장치 적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

는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전무하게 나타났다. 차양장치의 재

료별 구분에서 Metal 재료는 62.0%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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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으며, 방위별 구분에서는 일사차단이 반드시 요구되는 남쪽

부터 서쪽에 이르는 방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동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차양장치는 고정형으로 설계되

어 있었으며 가동형 차양장치의 적용 비율은 약 2.5%에 불과했

다. 형태별 구분에서 가장 지배적인 디자인 형태는 수평형과 수

직형으로 각각 42.6%와 38.9%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차양장

치의 핵심 변수로서 수평차양의 P/H와 수직차양의 P/W는 각각 

0.275와 0.398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를 통한 방위별, 지역별 냉

방부하 및 조도수준 분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차양장치는 단순한 일사 차폐의 목적만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통계결과를 근거

로 건물 설계자 및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추어 에너지 생산형 차

양장치, 일사의 강도에 따른 가변형 차양장치 등 첨단 차양장치

가 개발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차양장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선행 연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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